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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종세 초대 식약청장 구속
허위 카피약 시험결과 보고서 조작혐의 … 시험의뢰 중단 우려

카피약(복제의약품) 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일한 것처럼 실험결과를 조작해 식품의

약품안전청을 속인 초대 식약청장 박종세씨가 검찰에 구속됐다.

서울중앙지검 형사2부(박민표 부장검사)는 11월28일 허위로 만든 카피약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약기업에 넘

겨 해당 약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아 유통되도록 한 혐의(위계공무집행방해)로 시험기관 랩프턴티어 전 대표이

자 식약청장 출신인 박종세씨를 구속했다.

검찰은 랩프런티어 전 기술고문으로 현재 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센터장인 김모 씨를 범행에 공모

한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.

검찰에 따르면,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제약기업들로부터 카피약이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같음을 입증하

는 생물학적 동등성(생동성) 시험을 의뢰받았다.

또 직원들을 시켜 카피약 53개가 생동성 시험결과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다는 취지로 데이터를 조작한 보

고서를 제약기업들에게 제출해 식약청이 사정을 모른 채 해당 약품들의 유통을 허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

다.

조사결과 박종세씨 등은 해당 카피약들의 생동성 시험 결과 오리지널약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 제약

기업으로부터 용역비 잔금을 받지 못하거나 앞으로 다른 카피약에 대한 시험 의뢰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보고

서 조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씨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3년 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

5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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